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 사랑은 진행 중이어야 살아 있는 사랑이다.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뇌 사랑, 곧 정신적 사랑, 혼적 사랑, 영적 사랑을 한 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

1. 생명 안에 생명이고,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

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2. 우주 생명 안에 태양계 생명이고, 태양계 생명 안에 지구 생명이고, 지구 

생명 안에 사람이다. 사람 생명 안에 혼 생명이다. 혼 생명 안에 영 생명이다. 

영 생명 안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생명이다.

3. 생명은 생명으로 싸여져 존재하고 있다.

4. ‘가장 큰 사랑’은 ‘끝내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랑’이다.

5. 사랑이 뜨겁게 불이 타도 끝까지 가지 못가고 끝나는 사랑은 크다가 마는 

과일이나 나무같이 유실되는 사랑과 다름없는 허무한 사랑이다.

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도 사랑하다가 끝나

면 거기서 죽은 사랑이 된다. 영원히 믿고 영원히 사랑하여 영원히 죽음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7. 세상에서 살면서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살아있는 사랑이다.

8. 가다가 끝난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서 자기와는 관계없는 사랑이다. 지금 진

행 중인 사랑이어야 된다.

9.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사랑만이 살



아있는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러하고, 성자와의 사랑도 그러하고, 성

자 분체와의 사랑도 그러하다.

10. 지금 교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은 있는데 죽은 사랑이다.

11. 처음 사랑을 하듯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이 살아있

는 사랑이다.

12. 다 죽어가며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니, 병들어 쓰러져 있는 몸을 보는 것과 

같다.

13. 성자 주님의 신부들이 병들어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고 산다. 고로 그 사람

은 절대 휴거되지 않는다. 그 분체는 안다. 성자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절대 휴거되지 않는다. 병들어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을 짝사랑하게 

해 놓고, 휴거될 생각도 하지 말아라.

14. 억지로 끌어다 사랑하는 자, 사랑이 병들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끌

어다가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겠느냐. 천국에서도 못 하

고, 땅에서도 못 한다. 주는 다 알고 말해 준다.

15.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서 진정 좋아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의 육

만 땅에서 휴거되고, 그 영도 천국으로 휴거된다.

16. 육이 땅에서 육 휴거를 이룬 자 안에서 영 휴거도 된다. 이는 여자로 존재

하는 자 중에서 신부가 결정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17. 미쳐서 돈을 벌듯이, 미쳐서 어떤 것을 좋아하듯이, 미쳐서 성자와 그 분

체를 따르고 사랑해야 땅에서 육으로 육적 휴거도 이루고, 영으로 영적 휴거를 

이루어 천국에 간다. 지금 휴거는 진행 중이다.



18. 사랑은 지금 진행 중인 것만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19. 앞으로 사랑을 진행할 자, 사랑을 진행하다가 끝난 자, 사랑을 진행하다가 

쉬는 자는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자에 속하지 않아서 사랑 주관권 밖에 있다. 

이들은 모두 사랑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다.

20.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자는 신랑을 만난 신부와 같다. 지금 사랑을 진행하

는 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 사랑에 잠자는 자요, 사랑에 죽은 자다.

21. 겨울에 잠자는 과일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있고, 진행 중인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 가면서 주인과 함께 이상세계를 진행하고 있다.

22. 의식 없이 섭리사만 따르다가는 언젠가 혼자 가는 꼴이 된다. 그제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살았지?” 한다. 날마다 

성자 주님과 그 분체가 생각나도록 밤낮으로 성자 주님과 그 분체를 쳐다보며 

그와 일체 되어 사랑하자.

23.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지금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자 주님과 함께 이 묵시를 쓰고 있다.)


